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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백매 홍매, 탐매기행 일번지

메마른 나뭇가지에 꽃이 핀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사태다. 마음 속 한 물건

이 청정해지면 우주법계가 청정해지는

법이다. 한꽃이피니수백수천의꽃이

핀다. 매화는 그 봄의 경이로운 사태를

기별한다. 일지매(一枝梅)의 가지, 봄의

마중물이고, 봄의직지(直指)다.

매화향을 일러 암향(暗香)이라 한다.

달무리의 교교한 기운이 흐르고 사위가

적막할 때 비로소 스며드는 은은한 향기

인까닭이다. 

문인 묵객들이 고매(古梅)를 찾아 잔

설이남은산야를소요하는것을두고탐

매(探梅), 또는 심매(尋梅)라 한다. 꽃과

향을 찾아가는 탐미적 추구가 아니라 청

빈하고 고아한 마음을 찾아가는 일종의

구도행으로 여긴 것이다. 깊은 산 속에

깃든 고매 한 그루를 고결함과 지조, 고

매한 덕망을 갖춘 성리학적 군자(君子)

로 인격화 하였기 때문이다. 심사정의

〈파교심매도〉, 전기의〈매화서옥도〉등

에서 탐매와 심매에 나선 선비의 이상향

을 향한 구도행을 접할 수 있다. 추위에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군자를 찾아가

는 길인 까닭에 불교의 수행과정을 그린

심우의운수행각에견줬던것이다. 그때

갖춘매화의덕성이빙자옥질(氷姿玉質)

이요, 아치고절(雅致高節)이다.

전통사찰 몇 몇의 절집에 아치고절의

품격을 갖춘 고매가 있다. 이른 봄 탐매

가들의숱한발길을불러모은다. 벌이나

나비 보다도 사람들의 발길이 더 분주하

다. 수령이 150년 이상 된 매화를 흔히

고매라 부른다. 선암사, 통도사, 화엄사,

백양사, 순천 송광사, 개암사, 산청 대원

사, 불영사, 표충사, 고창 문수사, 단속사

지등에서드물게야매와고매를만날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선암사 백매와 홍매,

통도사 자장매와 영취매, 화엄사 흑매와

야매, 백양사 고불매 등은 한국 고매의

아치고절을 대표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매화를 관상할 때 세 가지 요소에

심미안의 촛점을 둔다. 수형과 꽃잎 색,

꽃향기가 그 셋이다. 즉 형태와 색과 향

을관상하는것이다. 

순천 선암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

게 고매 군락의 집단성을 갖춘 탐매기행

일번지다. 선암사 자체가 불국으로 경영

한 전통원림이자 자연생태 수목원이다.

전통 고매의 유전자와 원형질이 실존하

고 있는 매화의 성지다. 수령 150년이 넘

는고매가선암사에 22그루나있다. 무우

전 돌담길과 대웅전, 원통전, 장경각, 해

우소부근등경내곳곳에서암향을퍼트

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백매와

홍매도 그 곳에 있다. 원통전 뒤 백매는

630여년으로 추정하고, 무우전 돌담의

홍매는 550여년으로 추정한다. 매화 수

형과 꽃잎 색, 암향 등의 세 덕목을 두루

갖춰고매의전형을보여준다. 매화는네

가지를오히려귀하게여긴다. 늙은나무

를 귀하게 여기고, 마른 것을 귀하게 여

기며, 성글게 핀 것을 귀히 여기며, 오므

린꽃봉오리를귀히여기는것이다. 선암

사고매등걸은마른명태처럼여윈데기

운생동의힘과매혼이흐른다. 먹빛몸통

과 가지마다 파란 녹의 이끼와 일엽초,

철편같은비늘을뒤덮고있어쇠처럼단

단해 보인다. 쭈삣쭈삣 엉켜붙은 비늘의

가지에서 숱한 풍상과 인고의 세월이 고

스란히 묻어난다. 쇠처럼단단해보이는

몸에 봄의 꽃이 피니 그야말로‘철골생

춘(鐵骨生春)’이다. 무우전의 나무이니

무우수(無憂樹)의 인연에 닿는다. 무우

수는 세존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

실때마야부인께서잡았다는나무다. 

3월말선암사무우전돌담길은철골생

춘의 길이다. 백매, 홍매가 뒤섞여 핀다.

4~5년 전까지만 해도 장경각으로 가는

돌담길에 희귀한 수양 녹악매도 있었다.

백매, 홍매의 꽃잎들은 다섯 장 꽃잎을

가진 홑꽃인데 앙증맞도록 작다. 꽃잎의

색상도 차분하고 침착하다. 향은 맑고도

차가우며깊다. 깊고도오래된색과향을

지녔다. 그고매들이절집의오래된돌담

길에늘어서있거나, 검은먹빛의기왓골

에무심히가지를드리우고있다. 유위를

넘은 무위의 경영이 문질빈빈의 경지다.

전통의 고유성이 지닌 고전주의, 자연주

의미학의정수를보여준다. 

통도사 자장매, 봄의 기별

한국의 고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피는 매화는 통도사 자장매다. 자장매는

영산전뒤편영각의처마밑에뿌리를내

리고 있다. 이어령선생이 책임편집하여

2003년 발행한〈매화〉라는 책에서는 수

령을 350년으로 보고 있다. 얼음이 채 풀

리지 않은 2월 중순에 진분홍의 꽃이 핀

다. 그무렵이면전국의탐매객들의발길

로자장매아래로반질반질한길위의길

이생긴다. 무채색의대지에홀연히피워

올린 진분홍의 꽃사태로 사람의 마음에

던지는파문은크다. 오래된색과침향이

던지는 수직의 파문이다. 어깨를 움츠린

사람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며 봄을

기별한다. 그때 자장매의 가지는 단순한

나무줄기가 아니라 관세음보살께서 손

에쥐고계시는버드나무가지와같은생

명과 자비의 메타포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준다. 매화의이름은통도사창건

주이신 자장율사의 법명에서 차용했다.

〈삼국유사〉‘자장이계율을정하다’편에

52 지식수(知識樹) 설화가 전해진다. 자

장께서 당신이 태어난 집을 허물고 원영

사 절을 지었다. 낙성회를 열어 강론할

때 하늘사람 52분이 현신하여 강론을 들

었다. 그때의기이한행적을기념하여제

자들을시켜 52 그루의나무를심게했으

니 그 나무들을‘52 지식수’라 부른다.

자장매의 이름은 52 지식수의 역사성을

계승하려는 의지의 천명이다. 한 그루의

나무에사람의행적과역사가뱄다. 이미

식물학적 나무의 차원을 넘어선 인문의

나무가된것이다. 

화엄사 흑매, 뜰 앞의 잣나무

화엄사 각황전 추녀 밑의 각황매(장육

매)는 색채에서 가장 인상적인 매화로

손꼽힌다. 각황매는 붉다 못해 검붉어서

‘화엄사 흑매’로 부른다. 조선 숙종 때

계파선사가 각황전을 중건하면서 기념

으로 심었다고 하니 수령이 300여년에

이르는 홍매다. 화엄사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희귀한 470년 수령의 야생 백매

가 길상암 가는 길에 있지만, 백매는 아

예 뒷전이고 지정문화재도 아닌 이 홍매

에시선이쏠린다. 그만큼매화의수형과

색채가 독보적이다. 주간은 용틀임하듯

힘차게 솟구쳐서 양산처럼 살을 펼친다.

붉은 꽃을 달고 있는 가지들은 수양버들

가지만큼 가늘고 낭창하다. 가지들이 수

양매처럼아래로처져바람을타곤한다.

선홍의 나뭇가지들이 바람 타는 장면이

가관이다. 3월말 각황전 추녀 밑을 장엄

할 무렵이면 강렬한 선홍빛으로 사람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다. 한번 보고나

면그색채의느낌이쉽게잊혀지지않는

다. 꽃잎은 홑겹 다섯장인데 애틋하도록

자그맣다. 작은 크기의 꽃이지만 적색왜

성처럼 찬란히 빛난다. 불가에서 전하는

선 중에서 48칙을 모아 해설한 책이〈무

문관〉이다. 책의 37칙이 '정전백수(庭前

柏樹)', 곧 '뜰 앞의잣나무'다. 화엄사각

황매는선가의화두인뜰앞의나무로다

가온다. 교외별전으로 전하는 불립문자

의 나무 같다. 고려불화〈관경16관변상

도〉는 명상과 염불 등 16관을 행하면 극

락에다시태어날수있음을형상화한불

화다. 16관중제 4관이수상관(樹想觀)으

로보배나무를상념하는관이다. 한그루

매화나무를 관하고, 청정불국토의 상념

에젖는다. 화엄사에화엄의꽃이있다.

백양사 고불매, 침향의 육법공양

전통사찰의 고매 중에서 암향의 깊이

가으뜸으로꼽는매화는장성백양사고

불총림의 고불매(古佛梅)다. ‘고불’은

‘본연의 부처님’을 말한다. 고불총림의

말 속에는 부처님 본연으로 돌아가려는

청정가풍의 수행결사 정신을 담고 있다.

고불매는대웅전뜨락의우화루(雨花樓)

측면 통행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3월

말이면 연분홍 우화의 꽃사태가 장관을

연출한다. 우화루 공간을 우화의 꽃비로

잡화엄식하니 기막힌 인연이다. 우정사

업본부는 2010년 식목일 기념으로 발행

한〈한국의명목〉시리즈두번째묶음에

서이고불매를소개했다. 우표도안설명

문에는 1700년경에 심어진 후, 1863년에

지금의자리로옮겨심었다고소개한다.

1863년 큰 홍수로 대웅전 건물 등이 피

해를입은것이이전불사를하게된결정

적요인으로전해진다. 불전건물터를새

로닦으면서그곳에있던홍매와백매한

그루씩을 현재의 자리에 옮겼다는데 현

대들어 불사과정에서 백매는 베어진 것

으로알려져애석함을남긴다.수령 300여

년의 우여곡절이 기구하고 파란만장하

다. 고불매가피기시작하면 절집뜨락은

그윽한침향의향연에잠긴다. 향 공양은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 중의 하나다.

절집고매의매향은수백년묵은침향의

공양이자, 꽃헌화의공양예경이다. 지상

의노거수를통한향과꽃의공양은용화

삼회를 발원하며 펄에 묻어 침향을 길어

올리는매향(埋香)의식과별개의것이아

니다. 오래된 고매 한 그루, 세세생생 향

을길어올리고헌화의예경을올린다. 절

집고매의빛속에

결코 마르지 않는

화수분의 암향이

깃들었다. 모든이

론은 회색이로되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다.

봄의직지, 그절집의古梅

왼쪽위에서부터시계방향으로선암사무우전백매홍매, 통도사자장매, 화엄사흑매(각황매), 백양사고불매

노재학(불교미술사진작가)

가장오래된수령630년선암사백매

가장일찍피는고매, 통도사자장매

검붉은색채가인상적인화엄흑매

절집고매의꽃과향은세세생생의헌공

그절집의빛

⑥ 선암사, 통도사, 화엄사, 백양사의 고매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7,000 한지바림연잎 8,000

䤎22㎝(50구) @65,000
䤎23㎝(50구) @65,000
䤎25㎝(50구) @65,000
䤎30㎝(50구) @65,000
䤎35㎝(50구) @70,000

䤎40㎝(50구) @73,000
䤎50㎝(50구) @75,000
䤎 1m(50구) @90,000
䤎 2m(25구) @80,000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국산LED전구(50개)

90,000원

연등
할인가

연등
할인가

@2,500원

@3,000원

@6,000원

@13,000원

@35,000원

@90,000원

@2,700원

@3,300원

@6,500원

@15,000원

(60개이상) 

(30개이상)

(16개이상) 

(6개이상) 

(2개이상) 

(1개이상)

(60개이상) 

(30개이상)

(16개이상) 

(6개이상)

䤎청도비닐만월등(100개)

䤎국산비닐만월등(100개)

䤎청도연화만월등(100개)

䤎국산장만월등(100개)

䤎팔 각 만 월 등(100개)

䤎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䤎청도비단접등(12㎝)(100개)

160,000원

170,000원

220,000원
220,000원
180,000원
240,000원

350,000원

䤎바림·공단등(6㎝)

䤎바림·공단등(8㎝)

䤎바림·공단등(10.5㎝)

䤎바림·공단등(13㎝)

䤎바림·공단등(20㎝)

䤎바림·공단등(30㎝)

䤎황금등(6㎝)

䤎황금등(8㎝)

䤎황금등(10.5㎝)

䤎황금등(13㎝)

연등속지 백색 1묶음
6cm 3,500원판매가

8cm 5,000원
10.5cm 6,000원
12cm   8,000원판매가

판매가

판매가 한지 칼라등지
8cm 27,000원
10.5cm 38,000원판매가

판매가

PVC등표(100매)
12,000원
20,000원

䤎크기 : 8.5㎝×21㎝
집게부착

내지

<뒷면>

연분홍

<앞면>

진분홍

집게
형태

봉축연꽃리본(100개)
18,000원
27,000원고 급

일 반

䤎종류 : 만사대길,소원성취,학업성취,사업성취,삼재소멸 中 선택.
䤎하단부분은 생·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70㎝>

금띠지 등표
800원 600원(200개)할인가판매가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356-0976-5320-43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